
<특집Ⅱ: 석유화학 채산성 분석>

수요산업 침체따라 가동률 8 0 ~ 8 5 %
선 전망, 수급·가격“바닥권”
9 2년 세계 화학산업은, 91년 4 / 4분기 이후 약간의 회복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기는 하나, 전반

적인 경기위축과 맞물려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.

이는 미국의 건축경기가 활성화되고 있고, 중국의 경제개방 및 합성수지 수입이 급증하고 있으나,

러시아를 비롯한 C I S의 정치적 불안이 계속되고, 서유럽의 통합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, 최근

의 리비아사태 향배에 따라서는 화학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제 유가가 크게 들먹일 가능성이

높기 때문이다.

또 아프칸·이라크를 비롯 C I S내 이슬람권의 움직임에 따라 중동지역이 다시 화약고에 싸일 가능성

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.

세계 화학산업 경기는 중동지역 및 C I S의 정치적 변화에 따라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가 하면,

미국의 대통령선거와 경제정책에 따라 활성화될 수도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

또 아시아에서는 중국의 경제개방 속도 및 수입의 지속성에 크게 영향받을 것으로 예상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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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표2> 미국의 플래스틱 판매현황

(단위: 1 0 0 0톤)

G N P ( 1 9 8 2년기준 1 0억달러)

소비

산업생산지수( 1 9 8 7 = 1 0 0 )

건축( 1 0 0만유니트)

자동차 판매( 1 0 0만매)

Cash flow(세후) ( 1 0억달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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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산지수( 1 9 8 7 = 1 0 0 )

자본투자( 1 0억달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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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표1> 미국의 경기전망( 1 9 9 2년)
(단위:%, △는 감소)



미 국

9 2년 미국 화학산업은 내수 침체로 전망이 매우 불투명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.

2차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 . 5 %였으나, 92년에는 2% 또는 그 이하로 예상되고

있다. 

일부 전문가들은 1 / 4분기 0.2%, 2/4분기 3.3%, 3/4분기 5.3%, 4/4분기 5.0% 로 평균 2.0~2.3% 성장

할 것으로 보고 있다.

특히, 부시 미행정부의 부실한 경제정책으로 상반기에는 경기가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

는데, 대통령선거로 인해 2 / 4분기까지 주식이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. 또 4월부터 수입관세가 인

하,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

다만, 지난해 1 2월2 0일 금리 1% 인하 및 선거전의 조세감면 공방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.

한편, 미국은 화학제품 최종 수요시장인 건축경기는 활성화되고, 자동차는 계속 하락세를 보일 것으

로 전망되고 있다.

미국 건축경기는 9 1년 1 / 4분기 9 1만5 0 0 0유니트의 바닥권에서, 2/4분기 41% 늘었으며, 3/4분기에는

1 9 %가 늘어 1 0 0만유니트를 넘어서고 4 / 4분기에도 4% 신장했다.

또 9 2년 1 / 4분기 10%, 2/4분기 13.5%, 3/4분기 16.5%, 4/4분기 11.0% 신장하여 9 2년 총 1 1 3만여유니

트에 달할 전망이다.

<그림1> 미국의화학제품 생산/가격변동 추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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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그림2> 미국 화학산업 평균가동률 추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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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산업은 9 1년 1 / 4분기의 바닥권에 계속 머물고 있어, 91년 총 내수 판매량이 6 1 4만대에 불과했

으며, 92년에는 8% 신장, 665만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

9 1년 미국 자동차산업은 8 3년 이후 최저로 떨어졌고 매출액은 9 0년대비 11.5% 떨어진 1 2 3 0만달러에

불과했다. 이에 G M은 앞으로 3년동안 종업원 7만8 0 0 0여명을 감원하고 2 1개 공장을 폐쇄키로 결정한

바 있다.

9 1년 미국의 화학제품 생산량은 9 0년대비 2.1% 신장했으며, 올해는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. 그러나

가동률은 9 1년에 비해 크게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, 평균 7 8 . 5 %를 유지할 전망이다.

화학제품 가격은 9 1년 1 . 6 %로 약상승했으나, 92년은 이보다 낮은 1.4%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.

또 화학산업 수익도 9 0년 4.6%, 91년 6.2% 하락에 이어 9 2년에는 9 1년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.

Dow, Union Carbide, BF Goodrich, Lyondell 등은수익률이 30% 이상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

9 2년 미국 화학산업 무역액은 1 9 5억달러로 2.3%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, 달러약세로 상반기에 수

출이 늘어날 전망이나, 일본경기가 위축되고 있어 수출이 원활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미국은 9 1년 에틸렌 기준 4 0억파운드를 증설, 92년 생산능력이 4 6 0억파운드에 달해 주요 올레핀·

B T X·유도품의 가격 및 수익이 크게 떨어졌으며, 특히 스틸렌의 가격·수익은 더욱 악화되었다.

그러나 최근 석유화학 시세가 바닥권에 떨어져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올해 화학산업이 약간의 회복

세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

대부분 전문가들은 9 3년까지 바닥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, 94년 이후에나─8 8 ~ 8 9년의 호

황은 아닐지라도─완전 회복세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

9 2년 1 / 4분기 현재 원자재비가 하락하고 2 / 4분기에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, 원료

가격이 하락, 91년 및 9 2년 1 / 4분기 수익이 향상되고 있다.

즉, 에탄은 지난해 8월 갤론당 2 1센트에서 1 0월 파이프라인 폭발사고로 갤론당 3 4센트로 상승, 에틸

렌 가격도 인상되었으나, 91년말 에탄가격은 갤론당 2 0센트 수준을 유지했다.

천연가스 가격은 날씨가 따뜻해 가격이 저가로 형성, 91년 중순 1 0 0 0 c u b i c f t당 1 . 1 0달러에서 1 2월 2 . 0 0

달러, 92년1월 1 . 0 5달러로 하락했다.

Chem System은 9 2년 1 / 4분기 수익이 바닥권에서 벗어나기 위한 기조로 분석하고 있다.

반면, Exxon은 PE 및 P P가격이 공급과잉에 따라 9 2년부터 바닥세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

C h e v r o n은 지난해 스틸렌 플랜트 생산능력을 연산 6억lbs 규모에서 1 5억lbs 규모로 확대, 가격이 바

닥세에 떨어졌다.

지난해 C h e v r o n은 수출 등에 힘입어 90% 이상의 가동률을 유지했으나, 92년에는 가동률이 8 6 ~ 8 8 %

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

따라서, 미국은 에틸렌 내수 저조에 따라 에틸렌 및 유도품을 수출해야 하는데, 에틸렌가격은 9 2년

1 b당 1 6센트선을 유지하고, 94년 1 8센트, 95년 2 0센트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 

벤젠가격도 안정, 92년 갤론당 평균 1 . 2 5달러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, 산소 첨가 가솔린 수요

증가로 톨루엔 및 자일렌 생산은 다소 감소될 전망이다.

유 럽

유럽 화학산업 경기는 9 1년에 이어 9 2년에도 불황이 지속, 2% 신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

전체적으로 OECD 국가들의 GDP 성장률이 9 1년 1 %에서 9 2년 2 %로 소폭 신장할 것으로 예상되고

있으나, 서유럽은 O E C D보다 저조한 1 . 9 %로 전망되고 있다.

이에따라 유럽의 화학무역은 더욱 위축,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(3.5% 예상)을 앞지르고, 원자재

및 원유가격도 정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 이는 미국의 경기침체 및 일본의 성장률 둔화, 유럽경

기의 불투명성에 기인한 것이다.

또 유럽의 화학산업 투자는 9 1년 2% 감소했으며, 92년에도 2% 정도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. 특히 벨

기에 5%, 영국 6%, 네덜란드 9% 등 대폭적인 감소가 예상되고 있으며, 프랑스 및 이태리도 감소

또는 현상유지, 전체적으로 9 1년 1 4 5억D M에서 9 2년에는 5% 정도 감소하고, 수익도 10% 정도 떨어

질 전망이다.



9 1년은 영국 성장률이 가장 저조했고, 독일은 통일로 인한 수요증가로 타국가에 비해 양호한 실적을

올렸다.

독일은 9 1년 상반기 급성장을 이룬 이후 중반부터는 둔화되기 시작했으나, 현재 동독쪽의 공장폐쇄

가 거의 끝나가고 상당한 건설작업이 예상되고 있어 9 2년 하반기에는 동독쪽의 수요신장도 예상되

고 있다. 92년 서독 GDP 신장률은 1.5%, 동독은 0 . 5 %로 예상되고 있다.

9 2년 독일의 화학제품 생산은 9 1년대비 2~3% 신장, 매출이 9 1년 1 1 2 0억달러에서 1 1 4 0억~ 1 1 5 0억달

러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.

영국의 GDP 성장률은 9 1년 2.1% 감소에서 9 2년 1.8% 증가로 반전, 화학제품 생산량도 2.5% 신장할

전망이다.

따라서, 영국의 매출규모는 9 0년 2 8 5억파운드에서 9 1년 2 9 5억파운드, 92년 3 1 5억파운드에 달할 전망

이며, 수출은 3% 성장, 자본소비는 9 1년 1 8억파운드에서 2%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.

영국 산업은 현재 바닥권에 와 있으며, 91년 건축업은 9%, 자동차산업 4~5%, 엔지니어링 10% 하

락했다.

프랑스 화학산업은 9 1년 2.2% 성장에서 9 2년에는 3%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. 지난해 2 . 2 %의 성장

은 의약품분야의 8% 성장 및 기초·무기화학분야의 3% 감소, 유기화학의 2% 성장에 기인한 것이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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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. 5

2 . 1

2 . 1

3 . 7

2 . 0

2 . 2

2 . 5

3 . 4

1 9 9 3

3 . 0

3 . 0

3 . 0

2 . 5

3 . 0

3 . 0

2 . 5

4 . 0

1 9 9 4

3 . 0

3 . 5

3 . 0

2 . 5

3 . 0

3 . 0

3 . 0

4 . 0

자료: I C I

<표4> 서유럽 산업생산 추이
(단위:%, △는 감소)

<표3> 서유럽의 국가별GDP 성장률 추이

8

6

4

2

0

- 2

- 4

1 9 8 8 1 9 8 9 1 9 9 0 1 9 9 1 1 9 9 2

생 산

가격변동률

<그림3> 서유럽의화학제품 생산/가격변동률 추이
(단위: % )

구 분

G D P

제 조 업

화 학 제 품 생 산

화 학 제 품 수 출

화 학 제 품 수 입

화 학 산 업 투 자

화 학 산 업 고 용

1 9 9 1

1 . 2

0 . 2

0 . 3

1 . 4

3 . 9

△1 . 1

△0 . 6

1 9 9 2

2 . 0

2 . 0

2 . 0

3 . 5

4 . 5

△2 . 0

△1 . 0

자료: C E F I C

(단위:%, △는 감소)

<표5> 서유럽 화학산업 변화 추이



이에따라 유럽 화학산업계의 고용률도 감소되거나 현상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, 벨기에와 스위스는

9 1년 각각 9만6 5 0 0명, 7만2 5 0 0명에서 9 2년 0.5%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.

독일( 5 9만4 0 0 0명), 스페인( 2 4만명), 오스트리아( 5만5 5 0 0명)는 9 1년과 같은 수준으로 전망되며, 영국

( 3 1만7 0 0 0명)과 스웨덴( 4만5 0 0명)은 각각 4% 감소, 이태리( 2 1만5 0 0 0명)와 네덜란드( 9만1 0 0 0명)는

2 %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

유럽 석유화학산업 수익률은 9 1년 1 / 4분기 이후 낮은 원자재비 및 일부 다운스트림 제품 가격상승

으로 2 / 4분기 이후 호전되고 있다.

유럽은 9 1년 4 / 4분기 오일 및 나프타가격 하락으로 수익이 개선, 올 1 / 4분기까지 지속되고 있으며,

에틸렌 컨트랙트가격도 톤당 775 DM으로 인상됐다.

유럽의 폴리머 생산업체들은 지난 1월과 3월중순 사이 나프타가격이 톤당 1 0달러 떨어져 북서유럽

F O B기준 톤당 1 7 0 ~ 1 7 5달러 수준을 보이고 있어, 수익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

그러나 유럽은 크래커 가동률이 저조, 91년 4 / 4분기 톤당 40DM, 92년초 5 0 D M의 손실을 입은 것으

로 나타났다. 반면, 주요 플랜트의 자본투자 회수비가 3% 수준을 유지, 과거에 비해 개선되고 있는

것으로 평가되고 있다.

T r i c h e m은 9 1년 서유럽 크래커의 평균가동률을 89%, 92년 1 / 4분기 9 1 %로 보고 있으며, 92년 평균가

동률은 85% 수준으로 9 1년에 비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

서유럽 에틸렌 생산능력은 9 0년 1 7 5 0만톤 규모인데 반해 생산량은 1 4 7 0만톤에 불과했다.

그러나 9 6년 생산능력은 2 0 0 0만톤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 이는 V e b a와 B P가 올해 각각

7 7만톤, 60만톤 규모의 신규공장을 가동하고, Enichem과 B A S F가 각각 9 3년과 9 4년 B r i n d i s i ,

A n t w e r p공장 건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이다.

한편, 92년 유럽의 석유화학 유도품 수익률은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.

지난해 4 / 4분기 큰 손실을 본 L D P E는 1 2월 톤당 1 1 5 0 D M에서 3월현재 1250 DM으로 상승, 가동률

이 호전되고 있으며, 1/4분기에는 1350DM 수준까지 올랐다.

P V C가격도 지난해 1 2월 1 0 0 0 D M에서 3월 1 2 0 0 D M으로 인상되었다. 

반면, PP가격은 하락세를 보여 호모그레이드기준 1 2월 1 1 5 0 D M에서 1 1 0 0 D M으로 떨어졌다. 

유럽 P P시장은 올 1 / 4분기 들어 일시적인 수급타이트 현상을 보였으나, 3월 이후 North Sea

P e t r o c h e m i c a l이 4 0만톤 규모의 P P공장을 정상 가동할 계획으로 있어, 이러한 현상은 일시적인 것으

로 지적되고 있다.

Chem System은 9 2년 말까지 1개의 에틸렌 플랜트가 폐쇄되고, 93년 말까지 또다른 에틸렌 크래커

가 폐쇄돼, 총 1 0 0만톤의 생산능력이 감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.

아시아·태평양

독 일

벨 기 에

프 랑 스

이 태 리

네 덜 란 드

스 페 인

영 국

총 계

1 9 9 1

2 . 5 0

0 . 5 0

2 . 2 5

△1 . 5 0

△2 . 0 0

△3 . 0 0

0

0 . 2 5

1 9 9 2

2 . 5 0

0 . 5 0

3 . 0 0

1 . 5 0

0

2 . 0 0

2 . 0 0

2 . 2 5

1 9 9 1

7 . 0 0

4 . 0 0

2 . 5 0

△1 . 0 0

─

0 . 5 0

△1 . 5 0

1 . 7 5

1 9 9 2

3 . 0 0

3 . 5 0

2 . 7 5

1 . 7 5

─

3 . 5 0

2 . 5 0

2 . 7 5

1 9 9 1

0 . 0

0 . 0

0 . 0

1 . 5

△9 . 0

1 . 0

─

─

1 9 9 2

1 . 0

3 . 0

2 . 0

2 . 0

△2 . 0

2 . 0

─

─

생 산
구 분

수 요 가격 변동률

자료: C E F I C

(단위:%, △는 감소)<표6> 유럽의 화학제품 생산/수요/가격변동률전망



아시아·태평양지역은 세계 경기 위축에도 불구, 빠른 성장을 하고 있으며, 92년에도 4 . 5 ~ 5 . 0 %의 성

장이 예상되고 있다.

다만, 러시아 등 CIS 그리고 동유럽의 경제상황, 중국 경제개발의 지속성 여부에 따라 상황이 변화

될 것으로 보인다.

동남아 국가중 경제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는 타이로, 91년 8.4% 성장에 이어 올해는 8.9% 성

장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석유화학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중이다.

또 인도네시아가 추진중인 석유화학 프로젝트는 자금 및 추진력 부족으로 일부 계획이 무산되었으

며, Chandra Asri의 석유화학단지는 예상대로 9 5년 이전에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. 인도네시아의

GDP 성장률은 7~ 5.5%로 전망되며, 인플레이션은 10%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중국은 GNP 성장률이 6 %로 예상되며, 95년경 에틸렌 생산능력은 4 0 0만톤에 달할 전망이다.

아시아·태평양지역은 에틸렌 센터의 대규모 신·증설에 따라 나프타 수요량이 9 0 0 0만톤 규모에 달

할 것으로 보이는데, 1700만톤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. 이중 3 0 %는 올레핀, 30%는 BTX, 40%는 가

솔린에 사용되고 있다. 또 원유 사용량은 6억5 0 0 0만톤 규모에 달한다.

9 0년대 원유의 생산능력은 3 0 0 0만톤이 더 늘어날 전망이나,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대체원료 활용이

늘어나고 있다.

아·태지역의 크래커 대부분은 액체원료를 사용, 중동 등으로 부터의 원료수입이 늘어날 전망이다.

타이의 NPC-1 플랜트는 연간 에탄 1 0 0만톤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며, 증설된 크래커는 L P G를

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. 또 타이의 N P C - 2는 나프타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으며, 한국의 신

규 크래커도 모두 나프타를 사용하고 있다.

아·태지역 크래커업체들은 9 6년까지 8 3 ~ 8 4 %의 가동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에틸렌 수요가 연평균

9% 신장하고, 에틸렌 유도품의 수요가 1 7 0만톤에 달해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.

9 0년 아·태지역은 1 2 5만톤의 P E수지를 수입했으며, 유도품 1 7 5만톤, PP 70만톤을 수입한 것으로

추정된다. 따라서 BP 등 유럽기업은 과잉물량을 처리하고 국제 수준의 가동률 유지를 위해 이 지역

수출에 주력할 계획이다.

S h e l l도 아·태지역의 생산능력 확대에도 불구, 에틸렌 유도품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9 4년 3 5 0만

국 가

한 국

일 본

대 만

국 가

인 디 아

타 이

말레이지아

인도네시아

싱 가 폴

생산능력

3 8 5

3 8 5

3 8 5

2 5 0

3 5 0

3 8 5

1 3 0

1 2 0

3 0 0

6 0 0

5 0 0

5 0 0

- 5 5

- 2 3 5

4 0 0

4 5 0

생산능력

4 5 0

3 2 0

3 0 0

3 0 0

3 0 0

4 0 0

+ 6 0

3 5 0

2 3 0

3 2 0

3 5 0

3 5 0

3 5 0

3 5 0

4 0 0

가동시기

1 9 9 1

1 9 9 1

1 9 9 1

1 9 9 1

1 9 9 2

1 9 9 3

1 9 9 1

1 9 9 1

1 9 9 2

1 9 9 3

1 9 9 5

1 9 9 5

1 9 9 1

1 9 9 4

1 9 9 4

1 9 9 5

가동시기

1 9 9 5

1 9 9 3

1 9 9 5

1 9 9 5

1 9 9 5

1 9 9 5

1 9 9 3 / 4

1 9 9 5

1 9 9 4

1 9 9 5

1 9 9 6

1 9 9 5

1 9 9 5

1 9 9 5

1 9 9 5

지 역

D a e s a n

Y e o c h o n

D a e s a n

U l s a n

Y e o c h o n

Y e o c h o n

O i t a

T o k u y a m a

K a s h i m a

C h i b a

Y o k k a i c h i

O i t a

K a o h s i u n g

K a o h s u i u n g

K a o h s u i u n g

─

지 역

T a i w a n

H a z i r a

B o m b a y

I n d i a

I n d i a

I n d i a

Mab Ta Phut

Mab Ta Phut

Johor 

K e r t e h

C h i l a g o n g

I n d o n e s i a

I n d o n e s i a

I n d o n e s i a

Ayer Merbau

기 업

S a m s u n g

L u c k y

H y u n d a i

K P I C

Honam PC

Han Yang

Showa Denko

I d e m i t s u

Mitsubishi Yuka

M a r u z e n

T o s o h

Showa Denko/

T o n e n / N S K K

CPC No 1

CPC No 2

CPC No 5

F o r m o s a

기 업

CPC No 7

R e l i a n c e

N o c i l

I P C L

H a l d i a

G A I L

NPC 1

NPC 2

T i t a n

P e t r o n a s / B P /

Idemitsu NPC

Chandra Asri

S h e l l / M i t s u b i s h i

/C Itoh/Local

S a l i m

M i t s u i

PC Corp

(단위: 1 0 0 0톤)
<표7> 아₩태지역 주요 올레핀 신₩증설현황

주) - 는 폐쇄, + 는 증설



톤, 96년 4 0 0만톤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

아·태지역 에틸렌 생산능력은 9 0년 1 1 4 0만톤에서 9 6년 2 0 0 0만톤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. 세계 에

틸렌 신·증설 생산능력중 아·태지역의 신·증설 물량이 3 5 %를 차지하고 있으며, 시장점유율은

1 8 %에서 2 3 %로 늘어날 전망이다.

유도품의 생산능력도 빠른 속도로 확대, 95년까지 4개의 LDPE 공장을 완공, 50만톤이 추가돼 총

3 2 0만톤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. 

아·태지역은 주요 LDPE 수입국으로 남아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, 한국 및 싱가폴은 주요

수출국으로 활약할 전망이며, 중국은 최대 수입국이 될 전망이다.

L L D P E의 신·증설도 활발, 95년까지 8개 신규 플랜트가 가동, 150만톤의 생산능력이 늘어나, 아·

태지역 생산능력은 총 2 6 0만톤에 달할 전망이다.

이들 공장중 1 0개는 H D P E와 동시 생산되는 유니트인데, 한국·일본·인도네시아가 수출을 담당할

전망이다.

H D P E도 9 5년까지 아·태지역내 1 5개 플랜트가 가동, 생산능력이 1 2 0만톤에서 4 3 0만톤으로 확대될

전망이며, 역시 한국·일본·싱가폴이 이 지역 주요 수출국이 될 전망이다.

<화학저널 1 9 9 2 / 5 / 1 5 >

구 분

원유 생산

원유 정제능력

' 9 1 . 1 1

4 7 0

1 7 0

' 9 2 . 1

5 5 0

2 5 0

' 9 2 . 6

9 5 0 ~ 1 , 0 0 0

─

' 9 2 . 1 2

1 , 6 0 0

4 0 0

' 9 3 . 1

1 , 8 0 0

5 0 0 ( ' 9 3 . 3 )

' 9 4 . 1

2 , 0 0 0

─

' 9 5 . 6

─

6 5 0

<표9> 쿠웨이트의 원유/석유 생산전망 (단위: 1 0 0 0배럴)

품 목

L D P E

L - L

H D P E

구 분

생산능력

수 요

생산능력

수 요

생산능력

수 요

1 9 9 0

2 . 5 5

2 . 9 5

1 . 1 0

1 . 0 5

2 . 9 9

2 . 7 0

1 9 9 1

2 . 5 5

3 . 1 3

1 . 4 2

1 . 2 5

3 . 0 7

3 . 0 1

1 9 9 2

2 . 7 5

3 . 1 5

1 . 5 7

1 . 3 9

3 . 4 1

3 . 1 8 5

1 9 9 5

2 . 9 3

3 . 3 0

2 . 5 9 5

2 . 1 7

3 . 8 9

3 . 8 8

<표8> 아시아 PE 증설현황
(단위: 1 0 0 0톤)


